
독일의 중소 섬유 중류 기업 – 테크 텍스타일 수출 증대 중 

독일의 중소 규모 섬유 중류 기업(中小 規模 纖維 中流 企業)의 글로벌화

를 살펴보면, 미국의 불황과 함께 독일의 경제 불황도 심각하다. 독일의 섬

유 공업은 살아남기 위하여 산업용 섬유의 테크 텍스타일(technical textile) 분

야로 나서는 공장이 눈에 띄고 있다. 판로도 독일 국내보다는 수출의 비율이 

크다. 

그러나 독일의 중류 섬유 기업 중에는, 의류 제품 텍스타일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기업도 많으나,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하여, 테크 텍스타일 분야

를 개척해온 상황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IVGT(실·생지·테크 텍스타일 산업 협회)의 K.Kraate씨는 선진국에 있어서 

섬유 공업의 의류 제품 분야 외에서 테크 텍스타일(tech textile) 분야가 어떻

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상문을 기술하고 있다. 

10여 년 전에는, 테크니컬 텍스타일(technical textile : tech textile 산업용 섬

유)이 섬유 산업에서 중요한 존재로 성장할 분야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

고 있었다. 

20년 전에 최초의 테크 텍스타일 전시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출품자들은 

일반 텍스타일 마켓(market)인 의복이나 홈(home), 주거용 텍스타일 제조자들

의 웃음거리가 되었었다. 

현재는 이와 같은 견해가 완전히 달라졌다. 독일의 모든 텍스타일 산업 중

에서 테크 텍스타일의 마켓 셰어(market-share)가 50%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



이다. 

독일은 유럽의 테크 텍스타일 제조자를 리드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과 

함께 세계의 톱 제조자 그룹(top 製造者 group)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수출의 세계 챔피언이며, 또한 테크 텍스타일의 수출 챔피

언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성장해 온 경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테크 테스타일이 21세기의 마켓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

이 아니다. 이는 독일 섬유 산업의 실이나 생지는 물론 테크 텍스타일의 모

든 분야를 돕기 위한 협회인 IVGT의 마케팅 아이디어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과학적 리서치(research)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독일이나 EU 공동 재원(共同 財源)에 의한 텍스타일 리서치 

프로그램(Textile Research Program)의 내용을 뒤져보기만 하여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로프(rope)나 타이어(tire)에 사용된 코듀로이(corduroy) 등과 같이 많

이 기술적이면서도 산업적인 텍스타일이 오랜 동안 사용되어 온 사실이 있

는데도 불구하고, 하이테크 텍스타일(high-tech textile)을 널리 펼쳐나가는 것

에 대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머뭇거리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여러 보도나 미

디어(media : 정보 전달 매체)에 의한 리포트(report)가 있는데도, 테크 텍스타

일의 용도는 보통 사람에게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많은 테크 텍스타일은 대부분이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흔히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동차 

레이스에 있어서 포뮬라 원(Formula 1)의 모든 레이싱 카(racing car)의 바디



(body)가 카본 파이버(carbon fiber : CFK)로 보강된 복합재로 만들어져 있는

데,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카본 파이버로 사용된 텍스타일은 테크놀로지(technology) 없이는, 이들 복

합재가 아무리 가벼운 재질일지라도 요구되는 강도를 갖출 수 없었음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 보잉과 에어 버스용으로 CFK의 사용량 늘어나 

테크 텍스타일 중의 하나인 카본 파이버(CFK)의 앞으로의 수요를 책정하

기 위하여 중요한 지침은 새로운 중거리 항공기 세대(中距離 航空機 世代)의 

‘드림 라이너(dream-liner) 787’을 제조하고 있는 보잉 사(Boeing 社)와 새로운 

A350을 제조하고 있는 에어 버스(Air Bus)사와의 콘테스트(contest)에서 정해

질 것이다. 

이들 두 항공기 제조 회사 중 어느 쪽이 기술적 문제로 동체와 날개에 얼

마만큼 많은 CFK 부품을 사용할 줄 아느냐에 걸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항공기의 기체(機體)를 얼마나 더 많이 경량화함으로써 많이 절

약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금속판을 가벼운 CFK로 바꿔 사용할수록 기체

가 가벼워져,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느냐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환경 대책 때문이다. 연료 소비가 크게 줄어 환경이 더 

좋아지면 훌륭한 일이 된다. 그리하여 CFK가 21세기 제품 중 주요 부품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개최되는 테크 텍스타일 전(展)이나 테크 텍스

타일을 소개하는 여러 세계적, 선도적 전시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CFK를 

이용하는 것이 기술 문제에 있어 혁신성을 품고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다. 



CFK의 각종 출품 중에서 어느 것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확실히 그들 중의 하나가 결정될 것이다. 

 ◎ 독일의 테크 텍스타일 제조자는 그 분야의 제조·판매에서 유력한 위치 

차지 

테크 텍스타일 분야에서 독일의 제조자가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리라는 것

은, 자동차 산업, 항공기 산업, 건설 산업이나 기타 여러 중요한 유저(user)가 

독일 국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 업종용의 테크 텍스타일을 발전시키는 데

에 공헌한 것은 IVGT였다. 

IVGT는 2003년에, 종래의 공업 협회의 일부분이었던 테크 텍스타일 부문

이 분리하여 새로 성립되었다. 그 이후로 5년 동안 계속하여 이 분야를 확대

하는 데에 노력해 왔다. 

종래의 공업 협회로서 IVGT에 견줄만한 협회는 유럽에 없다. IVGT는 많은 

그루핑(grouping)을 다른 유럽 나라에서도 만들고 있다. 예컨대 테크 텍스타

일의 클럽을 만들거나, 혹은 특수 전시회와 연결시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Europian Technical Textile Club(ETT)이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 

사무국은 실제로는 IVGT가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테크 텍스타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IVGT는 2004

년 이래로, 주요한 자동차 제조자에게 테크 텍스타일 분야의 멤버와 그 제품

을 소개해 왔다. 

독일의 테크 텍스타일 제조자의 뿌리(roots)는 종래의 섬유 산업에 있는데, 

현재 테크 텍스타일의 특수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knowhow)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목해 주기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테크 텍스타



일 업계는 다시 구축되어, 이 일에 종사해온 기업들은 다른 경쟁 상대보다도 

유리한 입장에서 사업을 해올 수 있었다.♣ 

 


